다카쓰키 관음마을 역사민속자료관

　나가하마를 포함한 비와코 호수 북쪽에 있는 고호쿠 지역은 관음상(자비의 보살)이 많다고 해서 ‘관음마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에는 약 30체의 불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1,000년 이상 전의 것도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 발생 시에도 지역의 불교 신자들이 이 관음상들을 숨기거나, 보호해 온 덕분에 훼손되지 않고 수 세기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관음은 보살, 즉 부처 다음의 지위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호쿠 지역은 나라나 교토, 히에이산의 천태종 사원, 동해에 면한 호쿠리쿠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불교 종파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음상이 안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음상은 독자적인 불교조각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음신앙은 8세기 이후에 특히 번성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현재도 많은 관음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호쿠의 관음신앙은 14세기에 쇠퇴하기 시작해 많은 불상이  옮겨졌거나 폐사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6세기가 되면서 반복되는 무사 간의 전투로 인해 마을은 황폐해졌지만 지역 사람들이 관음상을 땅속에 숨기거나, 논밭과 강바닥에 묻어 약탈과 파괴를 막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불상에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받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고호쿠 지역과 그 주변의 사원에는 관음상이 모셔져 있으며, 자료관에는 각 사원을 실은 지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도간지 절 관음당에는 국보로 지정된 십일면 관세음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관에는 현재의 나가하마시 다카쓰키초 출신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에 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슈는 쓰시마번(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에 발탁되어 조선통신사의 외교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호슈가 주장한 ‘성신외교’(성의와 신의의 교류)의 개념은 현대의 국제 인식과 다문화 공생에도 통합니다. 그가 남긴 조선통신사에 관한 수많은 자료는 ‘아메노모리 호슈 관련 자료’로 중요문화재에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에 등록되었습니다.
